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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8월 7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◎ 오늘 아침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1. 빨리 해야 <하나님의 생각>과 <하나님의 때>에 맞춰서 할 수 있

다.

2. 자기가 <하나님과 정한 시간>에 맞춰야 된다.

3. 그때마다 ‘시간’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일이 밀려난다. 끊어야 

할 것은 끊고,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는 생활에 길이 들어야 된

다.

4. 하나님이 “빨리 해라.”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니, <빨리 해야 

될 일들>이 매일, 그때마다 닥쳐온다.

5. <그날의 일>은 그날 꼭 해야 된다. 안 하면, 일이 밀리고 쌓이게 

된다. 어제 못 한 일을 오늘 하려면 ‘시간’도 안 맞고, ‘때’

도 안 맞아서 할 수 없게 된다. 고로 <그때마다 할 일>은 그때 

즉시 해야 된다.

6. 가령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데, ‘1분 전에 자기에게 온 볼’이 2

분 후에 또 오지 않는다. 온다고 해도, 지금은 ‘지금 상황에 해

당되는 볼’이다. 그래서 그때 처한 일들을 그때 빨리 하라는 것

이다.



- 2 -

7. 사람들을 보면, <빨리 해야 될 일>을 모르고 빨리 안 한다. 또한 

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빨리 안 한다. 빨리 하면, 큰 

고통을 받을 것도 안 받고 피하게 된다. 빨리 하면, 문제가 해결

되기도 한다.

8. <일을 잘 하는 사람들>을 보면, ‘때’를 잘 지켜서 그때마다 할 

일을 한다. <그러지 않은 사람들>은 ‘자기’를 중심해서 자기 

좋은 대로 ‘자기 때’를 지키며 산다.

9. <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자들>은 ‘하나님의 때’

를 알고 지켜 행해야 된다. 가령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해당

되는 시간만 지키며 가도 되지만, 결혼을 한 후에는 서로의 시간

을 맞추며 가야 된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

기가 ‘자기 때’를 중심해서 가지만,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

랑하면 하나님을 중심해서 ‘하나님의 때’에 맞춰 살아야 된다.

10. <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>이 ‘하나님의 시간’으로 뒤바뀌어 

행하지 않으면, 빨리 해도 ‘자기 일’을 빨리 하는 것이지 

‘하나님의 일’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다.

11.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“빨리 해라.” 말씀하시고, 생활 

속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신다.

12. 저마다 생활 가운데 ‘삶의 수레바퀴’가 있다. 이 <삶의 수레

바퀴>에 뛰어들어 착오 없이 살려면, 항상 ‘빨리 해야’ 된다. 

천천히 해서는 ‘삶의 수레바퀴’를 감당하지 못한다.고로 <잘 



- 3 -

때>는 그때 꼭 자고, <일어날 때>는 그때 꼭 일어나고, <기도

할 때>는 그때 꼭 기도하고, <말씀을 들을 때>는 그때 꼭 들어

야 된다. 안 하면, 못 한 채 지나간다.

13. <하나님의 프로그램>에 맞춰서 뛰려면, ‘신’이 되어 뛰어야 

된다.

14. <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>도 ‘하나님의 프로그램’이고, 

<삶 속에서 저마다 행하는 일들>도 ‘하나님의 프로그램’이

다. <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사는 자들>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

나님의 몸이 되어 일체 되어 사니, 그 삶이 ‘하나님의 프로그

램’이 되는 것이다. 곧 ‘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

하는 삶’이다.

15. 지금은 지구 창조 이후 ‘하나님의 최고 뜻’을 펴고 있다. <하

나님의 뜻>을 펴고, <창조 목적>을 이루고, ‘최고의 말씀’을 

계속해서 전해 주고 있다.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‘나는 최고의 

말씀을 듣고 있다. 최고 위치에서 살고 있다. 더 이상 없는 세

계에서 살고 있다.’ 하고 늘 생각했다.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

과 성자는 나에게 “메시아가 땅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

라. <휴거>도 육신은 땅에서 이뤄지고, 영이 하늘로 간다. 예수

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하나의 부활이며 휴거다. 그

리고 그 영들이 구원받고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갔다.” 하고 

가르쳐 주셨다. 그때 기성에서는 “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

면, 죽은 자들이 살아나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간다.” 하고 믿

고 있었다.성경을 자세히 읽고 확인해 보면, 육신이 휴거되어 



- 4 -

천국에 간다는 말은 ‘이치에 안 맞는 말’임을 알 수 있고, 상

식적으로 따져 봤을 때도 ‘이치에 안 맞는 말’임을 알 수 있

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하나 확

인하게 하시면서 ‘휴거’에 대해서도, ‘만물의 이치’와 ‘과

학’과 ‘우주 세계’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셨다. 그때 내 영과 

혼으로 보고 다니면서 ‘별’에 대한 것도 다 배웠다. 고로 

‘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. 내가 하루를 사는 

것은 다른 사람이 천 년을 살아도 못 산다.’ 하고 자부심을 갖

고 살았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‘지구상 최고의 말씀’

을 받았으니, 결국 ‘하나님 최고의 뜻, 창조 목적’을 이루고

야 말았다.

16.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1m도 안 떨어지고 늘 내 옆에 계신다. 

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면 그리 하시겠느냐. 아무리 부부일체

라고 해도, 지구상에 1m도 안 떨어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. 그

런데 성령님은 늘 내 옆에 계시면서 이야기하시고, 대화해 주시

며 함께하신다. 고로 그 손을 성령께서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 

역사가 일어나고,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신앙의 병도 낫고, 말

할 수 없는 역사가 셀 수 없이 일어난다. 또한 바닷물이 멈추는 

역사가 일어나고,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

두 성경의 역사로 남긴다.<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

서 나와 함께 한 역사>다.

17. <섭리사>가 민족적,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선생은 오히

려 콧방귀 뀌면서 ‘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한테 땅바닥으로 

돌 던지네.’ 했다. 그리고 “때가 되면 사라진다.” 하고 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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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 뒀다. 이제 영적 전쟁은 끝났다. 십자가를 져 주고, 조건을 

다 세워줬으니, 심판받고 끝난 것이다.

18. 지난 일들을 보면,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다. 선생이 산

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, 십자가의 한을 내가 다 

풀겠다고 했다.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전 세

계가 다른 세계가 되어 살 텐데, 너무 원통하고 분통하다고 했

다. 유대 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무식하다고 하며 이 시대도 

그러하다고 했다.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끝까지 견디고 해야 된

다고 하셨다. <예수님>은 ‘육신의 십자가’를 지고, <시대 보

낸 자>는 ‘시대의 십자가’를 졌다.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

같이 ‘심정의 십자가, 환난의 십자가’는 10일을 확대한 10개

월을 중국에서 지고,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따르는 자들과 같

이 10년 동안 지었다. 그리고 십자가를 져 주고, 조건을 다 세

워주고 ‘부활의 때’를 맞았다. 결국 다 이루었다!

19. <영적 전쟁>이 다 끝나고 살았느니, 이제 멋지게 살아야 된다. 

환난 때도 안 죽고 살았는데,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 신앙이 약

해서 죽으면 되겠느냐. 매일같이 말씀을 넣어주니, 정신 차리고 

자기를 자꾸 만들며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.

20. <이상세계>란, ‘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 영광 돌리고, 

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며 사는 삶’이다. 그리함으로 자기 영혼

을 구원시키고,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을 위해 예비

하신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 ‘최고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’

다. - 이 삶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쓰고 오셔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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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하고 계신다. <섭리사>는 이제 1000년 동안 역사의 주인

이 되어 펴 나간다.

◎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.

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축원하며

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.


